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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국본과 자유마을이 특정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찌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일부 언론사

에서 이를 사실인 것처럼 문의해 오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합

니다.

대국본과 제휴한 관계사 중 일부는 처음에 마케팅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등기 과정

에서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가 마케팅 관련 항목을 일괄 포함한 것일 뿐

입니다. 이를 두고 ‘여론 조작’이라는 억측을 퍼뜨리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자 

허위 선동입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적이 없으며, 관련 활동을 진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드루킹 사건처럼 실제로 여론 조작을 해왔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투영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운영과 관련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의향이 있지만, 탄핵 찬성 

단체나 다른 시민단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특정 단

체만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시민단체 

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모든 시민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국본은 근거 없는 음해와 조작된 프레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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